
 초등저학년(1~3학년)

 빨간 우체통은 마음을 먹어요

 빨간 우체통은 

 길가에 있는

 작은 빨간 집.

 문이 열릴 때마다

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가요.

 나도 할머니께 편지를 썼어요.

  "보고 싶어요.”

  "사랑해요.”

 몇 글자 되지 않는 

 짧은 편지였지만

 내 마음은

 아주 크게 들어 있었어요.



 우체통은

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

 가만히

 내 마음을 꿀꺽.

 그리고는 빨간 얼굴로 

 빙그레 웃었어요.

 우체통이 빨간 이유를

 오늘에서야 알았어요.

 부끄러워서가 아니라

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

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.


